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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폐에 적폐를 더하는 축협조합장들 !

농협중앙회는 해체하고 품목별 연합회 체제로 가야 한다.
-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할 축협조합장 4명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고,

- 1차 릴레이 집회 마치면서 향후농협적폐 청산에 대한 농가들의 각오 

1. 지난 19일 농민이익을 대변해야 할 축협조합장들 협의회가 있었
다. 꼭두각시 노릇을 한 4명의 조합장을 보고 모든 국민들을 배신한 
일제앞잡이 생각이 난다.

축협조합장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한 중앙회 임원은 손톱 밑에 흙 한
번 묻혀보지 않은 사람이다. “농협적폐”가 무엇인지 모르고 “농민 피 
빨아 묵는다.”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르는 중앙회 직원들의 작
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, 이에 농민들은 더욱 격분 할 수밖에 없다.

전국한우협회는 금번 축협조합장들의 모임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
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선포한다.

첫째. 이 모든 것은 김병원 중앙회장에게 책임이 있고, 회장이 취임
식때 약속한 “농민이익 우선 농협”의 기대를 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
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, “김병원회장 선거법 위반” 사건
의 검사와 재판장에게 250만 농민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낼 것이다.

둘째. 조합장 모임에서 꼭두각시 노릇한 “축협중앙회를 농협에 팔아
먹은 조합장”, “홍콩에 수출할 수 없는 냉동한우 수출 조합장”, “수
십년간 조합장을 하면서 농민을 오도한 조합장”, “중앙회장에게 아
부한 조합장”을 규탄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 낙선시킬 것이다.

셋째. 우리는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수억씩 쓴다는 공명선거 감시단
을 설치할 것이다.

넷째. 농협적폐(대농민 횡포)사례를 수집하여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.

2. 우리는 1차 한우농가 위주의 집회를 하면서 농가들의 농협적페 청
산 염원을 확인하였으며, 수십년 간의 농협 적폐를 청산하여 농민이 
주인인 농협을 만드는 계기를 발판으로 전농민이 참여하는 2차 집회
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악폐를 끊을 각오이다. 끝.


